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정유 퇴직자가 가짜 석유제품 판매
부산 동부경찰서, 제조책 4명 구속․입건 … 1억600만원 상당 유통

부산 동부경찰서는 12월25일 가짜 석유 1억6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제조책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제조책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 등에게서 가짜 석유를 넘겨받아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2명과 운반한 운전사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남 창녕군에 유류저장탱크 10개와 실험실 등을 차려놓고 용제류인 석유화학제

품 2개를 섞어 유사경유 14만리터(시가 1억6000만원 상당)를 만든 뒤 버스회사나 석유판매업자에게 넘긴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사석유 제조는 정상 경유에 윤활유 등을 섞어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들

은 20년 이상 석유업계에 종사한 경력을 악용해 실험까지 거쳐 유사경유끼리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가짜 석유를 공급받은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짜 석유를 넣은 자동차가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

찰은 전했다.

경찰은 가짜 석유를 넘겨받은 버스회사와 석유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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